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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ei spirit호 유류유출과 서해안 바지락 양식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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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oil outlow accident of Hebei spirit in December 7, 2007,  the motality of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in the west coast of South Korea,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9.2% in April, 2007 to 22.4% in April 2008. 
Although the mortality was about 10% in the tidal flat of Geunso Bay and Cheonsu Bay, Incheon and  
Gyeonggi-do, the values was significantly high about 30% in water coast of Taean, Boryeong and Seosan in where 
the spilled oil was getting into fishery zone. However, the mortality in water coast of Taean, Boryeong and Seosan 
was decreased from 22.4% in 2008 to 6.0% in 2009. Also, we found that the mortality in contaminated and 
non-contaminated water zones was both slightly increased from 6.0 in 2009 to 8.6% in 2010, Therefore, these 
results are indicating that the significant high mortality observed in water coast of Taean, Boryeong and Seosan at 
April, 2008 was due to the crude oil accident outflow from tanks of Hebei spirit. Although the mortality of manila 
clam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middle west coast of South Korea after the accident of Hebei spirit in 
December, 2007,  the annual production of manila clam in South Korea was sustainedly from 27,459 ton in 2007, 
36,302 ton in 2008, 40,392 ton in 2009, to 36,248 ton in 2010. In the production of manila clam by regional groups, 
the amount in sea coast of Chungnam, where was damaged by crude oi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10,598 
ton in 2007 to 5,048 ton in 2008, but the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o 7,065 ton in 2009, and to 12,921 ton in 
2010. However, in sea coast of Jeonnam that was not damaged by crude oil, the amou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1,252 ton in 2007 to 12,248 ton in 2008, but the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o 9,566 ton in 2009, 
and to 2,770 ton in 2010. Therefore the results are suggesting that a increasing of the total annual production of 
manila clam in South Korea in 2008 when was 1 year after the oil accident of Hebei spirit was due to increasing of 
clam production  in a coast of Jeonnam in where was not damaged by crud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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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 은 아시아의 한국, 중

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과 

미국 북서 해안의 조간대에 널리 분포하는 종이다. 바지락은 

담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간출시간 3-4시간 되는 곳에서부터 

수심 3-4 m 사이인 조간대에 주로 서식하는 유용 양식 대상종

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양식은 경기도 연안의 간석지에서 1910

년에 시작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양식은 1980년

대로 알려져 있다 (Park et al., 2010b, 2011).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넓은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어 여러 종류의 패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가장 중

요한 품종이 바지락이다. 우리나라 바지락 생산량은 1990년에 

74,581 톤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후 간척사업과 방조제 건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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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서식처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 25,410 

톤이었으며, 2006년에는 봄철 대량폐사로 21,886 톤으로 최

저치를 보인 후 2012년에는 25,028 톤을 나타내고 있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3). 바지락의 생산량 

감소는 대규모 간척과 매립사업으로 인한 패류 서식장의 축소

를 비롯하여 양식어장의 오염, 기생충 감염 (Park et al., 

1999; Park and Choi, 2001), 기후변화로 인한 대량폐사 

(Park et al., 2010c; Park et al., 2013a)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방 5마

일 해상에서 크레인 부선과 입항 대기 중이던 Hebei spirit호

가 충돌하여 원유 12,577 kL가 유출되어 사고 2일 뒤 약 17 

km의 해안에 기름이 집중 분포하였다. 이후에 유류는 타르로 

변하여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남쪽으로 떠내려가면서 광범위

한 해안을 오염시켰다. 이후 2008년 3월부터 서해안의 바지락 

양식장에서는 폐사가 관찰되었으며, 폐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

여 22개소의 양식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바지락에 관해서는 Choi et al. (2000) 와 Lee  et al. 

(1999) 의 서식환경, 여과섭식을 통한 갯벌의 자정작용 

(Kohata et al., 2003), 양식장 저질의 특성 (Cho et al., 

2001), 성장과 생식 (Robert et al., 1993), 형태적 변이 (Kim, 

1978; Yoo et al., 1978; Kwon et al., 1999), 유전적 구조 

(An et al., 2012),  Lee  et al. (1996), Kang  et al. (2000) 

와 Park et al. (2010a) 의 양식밀도에 따른 성장, 비만 및 생

존의 차이, 수온과 염분 내성 (Shin et al., 2000), 굴 패각 저

질개선 (Park et al., 2011) 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바지락 양식장에서 2004년 이전에는 봄

철 폐사가 발생하지 않고 가을철인 9-10월에 소량이 발생하였

으나, 2004년 이후에는 폐사가 가을철에서 봄철인 3-4월로 이

동하여 매년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Park et 

al., 2013a).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2월 Hebei spirit호 유

류유출이 서해안에 위치한 바지락 양식장에 어떤 변화를 야기

시켰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폐사율과 생산량 등의 변동을 조

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Hebei spirit호의 유류유출에 따른 서해안 지역의 바지락 

폐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

월에 오염이 가장 심하였던 충남지역의 19개소와 오염이 없었

던 경기지역 1개소, 인천지역 2개소인 22개소의 바지락 양식

장에서 바지락 폐사를 조사하였다. 조사 양식장은 어촌계의 폐

사 조사 요청과 양식장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정하였다. 폐사 

조사는 육안으로 폐사 개체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을 제외하고 3

회 반복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에서 50 × 50 cm (0.25 m2) 방

형구를 이용하여 표층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 죽은 개체를 

선별하여 계수하였으며, 표층부터 바지락이 서식하지 않는 층

까지 퇴적물과 바지락을 채집하여 5 mm 체로 걸러서 바지락

만을 채집한 후 살아 있는 바지락의 서식밀도를 산정하였다. 

폐사율은 폐사개체와 정상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개체에서 산

정하였다.

폐사원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바지락 양식장에 영향을 미치

는 기온, 기상특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질환경과 

저질환경 등을 분석하였다. 채집된 바지락은 냉장 상태로 실험

실로 옮긴 후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각장, 각고, 각폭을 

0.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으며, 전중량을 측정한 후 육중량

은 개각하여 습중량으로, 패각 중량은 상온에서 건조시킨 후 

전자저울로 0.1 g까지 측정하였다. 이것으로부터 비만도지수 

(Condition Index) 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하였다. 비만

도 (CI) = 체조직습중량/패각 건중량을 사용하였다. 바지락 폐

사에 의한 생산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통계

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3).  

결  과

2007년 12월 Hebei spirit호 유류유출 사고 발생 4개월 후

인 2008년 4월에 서해안의 바지락 평균 폐사율은 22.4%로 높

게 나타났다. Hebei spirit호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지역인 태

안과 보령,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지형적으로 유류오염이 심하

지 않았던 지역을 제외하고 18.6-51.1%로 폐사율이 높게 나타

났다 (Fig. 1). 그러나 유류오염이 없었던 인천과 경기에서는 

3.8-13.6%로 낮게 나타났다.

Fig. 1. Mortality rate of Manila clam at Oil spill area in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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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에 서해안의 바지락  평균 폐사율은 6.0%로 

2008년의 22.4%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폐사 양상은 2008년과 반대로  Hebei spirit호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지역인 태안과 보령,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0.1-19.5%로 2008년에 비해 폐사율이 급격하게 낮게 나타났

다 (Fig. 2). 유류오염이 없었던 인천과 경기에서는 7.2-10.8%

로 2008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0년 4월에 서해안의 바지락  평균 폐사율은 8.6%로 

2009년의 6.0%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

년 폐사 양상은 2009년과 비슷하여  Hebei spirit호 유류유

출로 인한 피해지역인 태안과 보령,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폐

사율은 0.6-15.5%로 2008년에 비해 약간 폐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유류오염이 없었던 인천과 경기에

서는 6.3-22.7%로 2009년과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Fig. 2. Mortality rate of Manila clam at Oil spill area in April, 
2009. 

Area ＼ Year 2007 2008 2009 2010

Control
Seonjae, Incheon 7.5 8.6 7.2 6.3
Jonghyeon, Kyeonggi 18.9 3.8 10.8 22.7
Seongam, Kyeonggi 0.4 13.6 7.9 18.1

 Experiment

Oji, Chungnam - 26.3 11.2 10.1
Jungwang, Chungnam 26.5 31.0 1.6 4.6
Palbong, Chungnam - 30.0 0.3 4.1
Naeri, Chungnam - 22.2 2.3 13.1
Padori, Chungnam 0.0 0.9 0.0 0.0
Yongsin, Chungnam - 7.5 0.8 2.8
Gomseom, Chungnam 22.7 51.1 18.5 15.5
Dreuni, Chungnam - 9.2 3.3 7.4
Hwangdo, Chungnam 0.0 0.6 0.0 0.1
Bangpo, Chungnam - 45.3 19.5 10.0
Gonam, Chungnam - 40.4 0.6 6.3
Tangae, Chungnam - 38.8 1.5 4.0
Eosa, Chungnam - 12.3 9.0 1.0
Namdang, Chungnam - 7.4 8.7 2.2
Hakseong, Chungnam - 40.8 9.4 0.6
Jukyo, Chungnam - 22.8 2.8 2.2
Janggo, Chungnam 32.4 36.1 0.4 7.9
Sapsi, Chungnam - 26.1 0.1 7.4
Wonsan, Chungnam 13.4 18.6 0.1 8.7

Average 9.2 22.4 6.0 8.6

Table 1. Mortality rate of Manila clam in the oil spill area of West coast of Korea in spring season 

Fig. 3. Mortality rate of Manila clam at Oil spill area in Apri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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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2007년 12월 Hebei spirit호 유류유출 사고 이전인 2007

년 4월에 서해안 바지락 양식장의 봄철 폐사율은 9.2%로 나

타났다 (Table 1). Hebei spirit호 유류유출 사고 직후인 

2008년에  바지락 평균 폐사율은 22.4%로 증가하였다. 2009

년과 2010년에는 6.0%와 8.6%로 2008년에 비해 감소하였

으나 사고 이전인 2007년과 비하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 (Fig. 4).

봄철인 4월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바지락의 폐사 원인

을 구명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서해안의 기온 

변화를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하였다 (Fig. 5). 1월부터 4월 중 

폐사개체의 발견이 3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5월 초까지 나타나

는 것을 볼 때 기온이 폐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2월로 추

정된다. 폐사율이 45%로 가장 높았던 2006년에 2월 기온은 - 

13.3-11.1℃로 1개월 간의 기온변화 폭이 24.4℃로 크게 나타

났다. 폐사율이 9.2%로 감소한 2007년 2월에는 - 1.7-8.3℃로 

기온변화 폭은 10.0℃로 작게 나타났다. 폐사율이 22.4%로 증

가한 2008년 2월에는 - 13.0-10.6℃로 기온변화 폭은 23.6℃

로 증가하였다. 폐사율이 6.0%로 감소한 2009년 2월에는 - 

3.7-10.6℃로 기온변화 폭은 14.3℃로 작게 나타났다.  폐사율

이 8.6%로 약간 증가한 2010년 2월에는 - 10.0-20.0℃로 기

온변화 폭은 30.0℃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기온변화가 크다고 하여 퇴적물 속에 잠입하여 서식하고 있

는 바지락이 폐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식

처의 저질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해안의 폭풍주의보 발령 

횟수와 발효기간을 조사하였다 (Fig. 6, Fig. 7).  1월부터 4월 

중 폐사개체의 발견이 3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5월 초까지 나

타나는 것을 볼 때 폭풍이 폐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3월과 

4월로 추정된다. 폐사율이 45%로 가장 높았던 2006년에 3월

부터 4월까지 폭풍은 5회 12일간이 지속되었으며, 폐사율이 

9.2%로 감소한 2007년에는 8회 15일간으로 증가하였다. 폐사

율이 22.4%로 증가한 2008년에는 2회 2일간에 불과하였으며, 

폐사율이 6.0%로 감소한 2009년에는 9회 10일간, 폐사율이 

8.6%로 약간 증가한 2010년에는 9회 11일간으로 나타났다.

위의 기온변화와 폭풍을 폐사율과 비교하면 기온변화의 폭

이 큰 해에서 폐사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폭풍의 횟수와 

지속기간은 폐사율과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2월 

기온변화의 차이가 바지락의 폐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유류유출이 우리나라의 바지락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가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량 변동을 조사하였다. 우리

나라 바지락의 전체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Fig. 5. Variation of air temperature in the West coast of 
Korea.

Fig. 4. Mortality rate of Manila clam in the We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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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9 톤이던 것이 사고 직후인 2008년에 36,302 톤, 2009

년에 40,392 톤, 2010년에는 36,248 톤으로 폐사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생산량을 지역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류피해 지역인 충남의 바지락 생산

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10,598 톤이던 것이 사고 직

후인 2008년에는 바지락 폐사로 인하여 5,048 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7,065 톤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유류피해 전보다 많은 12,921 톤으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Fig. 9). 

유류피해 지역인 충남과는 반대로 유류피해가 없던 지역인 

전남의 바지락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1,252 톤

이던 것이 사고 직후인 2008년에는 12,248 톤으로 급격히 증

가하였으며, 2009년에도 9,566 톤으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770 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Fig. 10). 

고  찰

2007년 12월 Hebei spirit호 유류유출 사고 이후 서해안의 

바지락 양식장에서 평균 폐사율은 2008년 4월에 22.4%로 높

게 나타났다. 2009년에는 6.0%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010

년 4월에는 8.6%로 2009년의 6.0%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바지락 양식장에서 폐사는 

2004년 이전에는 봄철 폐사가 발생하지 않고 가을철인 9-10

월에 소량이 발생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폐사가 가을철에

Fig. 9. Production of Manila clam in the Chungnam province, 
Korea.

Fig. 10. Production of Manila clam in the Jeonnam province, 
Korea.

Fig. 8. Total production of Manila clam in Korea.Fig. 6. Number of weather special report in the West coast of 
Korea.

Fig. 7. Day of weather special report in the We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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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봄철인 3-4월로 이동하여 매년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

고 있었다. 유류유출 사고 전인 2006년에는 45%였으나, 2007

년에는 9.2%로 감소한 폐사율이 유류유출 사고 직후에 22.4%

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9년과 2010년에 6.0%, 8.6%로 

사고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류유출이 서

해안의 바지락 폐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바지락 폐사율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류유출 이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ebei spirit호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지역인 태안과 보령, 서

산 지역을 중심으로 2008년에는 18.6-51.1%로 폐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9년에는 2008년과 다르게  Hebei spirit호 유

류유출로 인한 피해지역에서 0.1-19.5%로 2008년에 비해 폐

사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년 폐사 양상은 2009년과 

비슷하여  피해지역에서 0.6-15.5%로 2008년에 비해 폐사율

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오염이 없었던 인천과 

경기에서는 사고 직후인 2008년 3.8-13.6%로 낮게 나타났다. 

2009년에는 7.2-10.8%로 2008년과 비슷하였으며, 2010년에

는 6.3-22.7%로 피해지역보다 오히려 높은 폐사율을 보였다. 

유류유출 피해지역에서 사고 직후인 2008년에 폐사율이 가장 

높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유류오염이 없었던 지역

에서는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은 

피해지역의 폐사가 유류유출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유류유출에 따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의 농도가 

굴과 바지락이 식품으로서 안전한가에 대한 연구 (Kim et al., 

2010) 는 보고되어 있으나, 바지락의 건강도와 폐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봄철인 4월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바지락의 폐사 원

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서해안의 

기온 변화를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폐사율이 45%로 

가장 높았던 2006년 2월의 기온변화 폭이 24.4℃로 크게 나

타났다. 폐사율이 9.2%로 감소한 2007년 2월에 기온변화 폭

은 10.0℃로 작게 나타났으며, 폐사율이 22.4%로 증가한 

2008년 2월에 기온변화 폭은 23.6℃로 증가하였다. 폐사율이 

6.0%로 감소한 2009년 2월에 기온변화 폭은 14.3℃로 감소

하였으며, 폐사율이 8.6%로 약간 증가한 2010년 2월에 기온

변화 폭은 30.0℃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바지락은 생태적으

로 추운 겨울철에는 퇴적물 깊은 곳에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

고 생활하여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2004년부터 2월 기온

이 이상적으로 따뜻해져 봄으로 느낀 바지락이 표층쪽으로 

이동하여 섭식활동을 하다가 2월의 급격한 영하 추위에 아가

미 조직의 손상을 받게 된다. 바지락은 2월에 생리적으로 가

장 약한 시기로 아가미 조직의 손상을 받은 개체들이 3-4월에 

폭풍으로 인한 퇴적물의 침식으로 노출되었다가 재 잠입하지 

못하고 폐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이후 서

해안의 갯벌에서 발생한 바지락의 봄철 폐사는 늦은 겨울에

서 이른 봄철에 발생하는 폭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가 연안의 

퇴적물을 침식시켜 갯벌 퇴적물 아래 잡입하여 서식하던 바

지락이 대기 중에 노출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Park 

et al., 2010c). 연안 생태계에서 강풍을 동반한 폭풍은 물리

적 교란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태풍이나 겨울

철 폭풍은 높은 파도를 동반하며 이때 강한 파도는 사니질 또

는 니사질로 구성된 연안의 연성 저질 퇴적물을 침식시켜 퇴

적물 아래 잠입하여 서식하는 저서생물들을 대기 중으로 노

출시키기도 한다 (Bower, 1992; Lopez et al., 2008). 건강

한 바지락의 경우 물리적 교란에 의해 갯벌 표면에 노출될 경

우 재잠입하며, 이러한 바지락의 재잠입 능력은 바지락의 활

성도를 측정하는 바이오마커로도 활용될 수 있다 (Moschino 

et al., 2010; Pellizzato and Da Ros, 2005). Park et al. 

(2013a) 은 폭풍으로 인한 갯벌 침식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노출된 바지락의 건강도는 퇴적물 내에 잠입 서식하고 있는 

정상적인 바지락과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 수준이 

낮은 반면, 바지락 포자충이나 흡충류의 감염은 노출된 집단

과 정상적인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어 이들 감염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유류유출이 우리나라의 바지락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가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량 변동을 조사한 결과, 우

리나라 전체 바지락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27,459 톤이던 것이 사고 직후인 2008년에 36,302 톤, 2009

년에 40,392 톤, 2010년에는 36,248 톤으로 폐사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류사고 

직후 2008년 봄철에 바지락이 폐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가지

게 하였다. 그래서 생산량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유류피해 지역인 충남의 바지락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

년에는 10,598 톤이던 것이 사고 직후인 2008년에는 바지락 

폐사로 인하여 5,048 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

는 7,065 톤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유류피해 전

보다 많은 12,921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피해 

지역인 충남과는 반대로 유류피해가 없던 지역인 전남의 바지

락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1,252 톤이던 것이 사

고 직후인 2008년에는 12,248 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도 9,566 톤으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770 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

체 바지락 생산량에서 2008년에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

한 이유는 유류피해가 없던 전남지역에서 물속에 서식하던 바

지락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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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7년 12월 7일 Hebei spirie호 유류유출 후 2008년 4월

에 발생한 서해안의 바지락 평균 폐사율은 22.4%로 사고 이전

인 2007년 4월의 9.2%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유류가 유입된 태안 및 보령, 서산 지역에서는 30% 

내외로 폐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비오염지역인 인천, 

경기도를 비롯하여 지형적인 조건과 방제작업 등으로 유류유

입이 적었던 근소만과 천수만 내측 등에서는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2009년 폐사율은 6.0%로 2008년의 22.4%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9년은 2008년과 비교하여 폭풍 등 해

황이 불안정하여 저질변동이 많았으나, Hebei sprit호 유류유

출로 인한 피해지역인 태안과 보령, 서산 지역에서는 폐사율이 

낮아진 반면, 비 피해지역인 인천과 경기에서는 비슷하거나 높

게 나타났다. 2010년 폐사율은 8.6%로 2009년의 6.0%에 비

해 약간 증가하였는데,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구분하지 않

고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유류가 유입된 태안 및 보령, 서산 

지역의 2008년 4월에 발생한 바지락 폐사는 Hebei spirit호 

유류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바지락의 전체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

는 27,459 톤이 사고 직후에 폐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36,302 톤, 2009년에 40,392 톤, 2010년에는 

36,248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류피해 지역인 충남의 바지락 생산량은 유류사고 

전인 2007년에는 10,598 톤이던 것이 사고 직후인 2008년에 

5,048 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7,065 톤, 

2010년에는 유류피해 전보다 많은 12,921 톤으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비피해지역인 전남의 바지락 생산량은 유류사

고 전인 2007년에는 1,252 톤이던 것이 사고 직후인 2008년

에는 12,248 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 9,566 톤, 

2010년 2,770 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바지락 생산량에서 2008년에 우리나라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

고 증가한 이유는 유류피해가 없던 전남지역에서 물속에 서식

하던 바지락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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